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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view 

 - 6평에 비해 늘어난 지문 길이, 단어 수준. 대의파악, 빈칸, 간접쓰기, 요약 모두 중상~상 난이도  

-> 1등급 6.5~7%(예상) 

 - 19학년도 수능, 6평과 동일 포맷(신유형 밑줄 의미 21번 위치, 지칭 문제 X, 직접연계 7문항, 32번 빈칸 연계) 

 - 여전히 강력한 EBS 연계(연계 순서와 빈칸의 경우 EBS를 빡세게 본 친구들은 찍고 넘김, 아닌 친구들은 나락) 

 - 순서, 문삽이 1,2위이기는 하나, 이것을 보고 ‘간접쓰기에 힘을 주네’라는 1회성 추측하지 말길. 

 - 어법이 오답률 Top 7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례적. 이런 느낌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에게 good news? 

 

 Figures(출처: EBSi) 

- 1등급 비율: 6.5~7%(예상) (20 6평: 7.8%, 19 수능: 5.3%) 

- 오답률 Best  

- EBS 연계: 73.3%(33문제). 듣기 15문제, 독해 18문제(직접연계 7문제) 

 

 

Problem: 전반적으로 중상 이상의 지문으로 아프게 때려준다. 

,,- ‘지문’의 어휘와 소재, 길이가 6평에 비해 눈에 띄게 어려워짐. 특히 ‘어휘’에서 관용(tolerance)을 보이지 않는다. 

 - 신유형(21번 밑줄 의미): 작년 9, 수능과 달리 PS에 중점. 좀 더 까다로웠을 수도. 

 - EBS 직접연계 문제들이 36번을 필두로 ‘난이도 있는’ 지문들 배치 시작. KISS EBS에서 이미 느꼈어야 함. 수능도 그럴 것. 

- 33, 34 및 36, 39를 필두로 AB의 향연. 언제나 그렇듯 AB 6~70%, PS 3~40% 느낌. 물론 둘이 대부분 결합.  

  

Strategy 

- 지금부터 수능까지 하는 모든 EBS와 기출 지문에서, 자신이 몰랐던 표현과 단어는 ‘자신만의’ 단어 수첩에 적어두고  

‘자투리’ 시간에 제발, 절실히 외운다. 결국 39번도 edge의 느낌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닌가. 

- 9월 중순까지는 9평을 철저히 분석해 모든 단어, 해석, 논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. 

- 9월 말부터 대략 50일은, EBS 선별 지문을 n회독 하며(n을 무한대로 ㅎㅎ) 계속 단어 해석 감 높이시고, KISS 선별은  

평가원 논리 지문이므로 ABPS 연습도 한다. 또한 최근 3~5개년 평가원 기출로 다시 회귀하여, 논리(문풀) 연습은  

이것으로 내 뇌를 세팅해놓고 수능장에 들어간다.  

1. 36번 연계 순서 22.8% 

2. 39번 비연계 문삽 24.9% 

3. 34번 비연계 빈칸 26.4% 

4. 42번 비연계 장문 33.2% 

5. 31번 연계 빈칸 34.5% 

6. 40번 비연계 요약 37.9% 

7. 21번 의미 40% 


